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. 2. 25(일)

“국가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한 진심과 희생은 
마음속 깊이 새겨질 것..”

- 한덕수 국무총리, 국군수도병원 방문
 -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관계자 격려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5일(일), 15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

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. 
 

    * (참석) 하범만 의무사령부 사령관, 이주형 의무기획발전처장, 서지원 보건운영처장, 석웅 

국군수도병원장, 김미랑 부원장

 ㅇ 금일 국군수도병원 현장방문은, 2.1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

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하고, 국립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 방문에 

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로,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

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. 

 ㅇ 국군수도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통해 대국

민 진료지원을 실시하고, 이를 위한 지원인원을 편성・운용하고 있습니

다. 또한 민간인 중환자를 위해 중환자 입원 병상을 확대하고 전문간호인력

도 보강할 계획입니다. 

□ 한 총리는 국군수도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, 병원을 지키고 

있는 의사, 간호사,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

 ㅇ 한 총리는, “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될텐데 

군 병원의 적극적인 비상 대응 조치가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주실 것으로 믿

는다.” 며 “누적되는 의료공백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, 군 병원을 비롯

한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되고 있

으니 조금더 힘을 내 달라”고 격려하였습니다.  

보도자료



□ 한편, 이날 한총리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형병원에서 응

급수술을 못받다가 국군수도병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아 입원중

인 환자의 가족도 만나 위로하였습니다. 

 ㅇ 한총리는 “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텐데, 대형병원에 가서도 치

료를 못받는다고 하니 많이 힘드셨겠다”고 위로하며, “하루빨리 이번 상

황이 안정화되도록 하여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

다”고 하였습니다.

 ㅇ 가족들도 한 총리의 격려와 국군수도병원의 응대에 감사를 전하며, “다

른 국민들께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해달라”고 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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